
금호타이어, 장기투쟁 체제로 전환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결정에 따라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회사측에

수정안을 촉구하며 장기투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8월2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8월16일 사법부 결정 규탄, 회사측에 수정안 촉

구 등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결정했다.

노조는 회의에서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고등법원 항소 등 법률

적 진행은 금속노조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끝까지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되 교섭에 진전이 없을 때 장기투쟁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실천 투쟁

시기와 방법 등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대외투쟁으로 법원 앞 1인 시위, 규탄집회, 본사 항의집회 등을 벌이고 휴·연근 거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고발, 전 조합원 천막투쟁, 각종 합의서 규정 지키기 등 현장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노조가 회사측의 수정안을 촉구하며 임단협 교섭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회사측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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